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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새벽, 주 말씀>  

※ 오늘 새벽에 기도하며 받아주신 잠언입니다.

1.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심정을 느끼고 깨닫는다.

2.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면,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.

3. <기도>하면, 자기 혼도 자기에 대해 깨닫고 육을 따라 기도한다.

4. <기도>하면, 저마다 ‘할 일’을 깨닫는다.

5. <기도>하면, ‘자기 죄의 행실’을 고치도록 성령이 감동을 주며 

행하신다.

6. 모두 열심히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야, 혼자 기도하며 고생길을 

가지 않는다. 고생돼도 ‘기도의 생명길’을 가야 된다. 기도해

야, 성령님이 감동으로 행하신다.

7. <기도>하면, 육신은 힘들어도 혼과 영은 ‘힘’을 얻는다. 또 하

나님이 사탄과 악한 자들을 직접 주관해 주신다.

8. 기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.

9. <기도의 능력>이다. <기도의 표적>이다. 기도가 합당하면, 하나

님은 기도한 대로 행하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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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휴거되고 나서 그냥 태만하게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, 휴거가 

점점 시들어 버리는 꽃같이 되고 만다. 저마다 <기도>로 ‘휴

거된 영과 육을 온전하게 관리하기’다. <기도>로 ‘시대 섭리

사의 가치를 깨닫기’다.

11. 기도하고 난 후에 자기와 섭리사에 달라진 것들을 깨달아라.

12. 식음을 폐하고 기도한 자들은 응답을 받았고, 태만하게 기도한 

자들은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답답하게 기도한다.

13.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.

14. <형식의 기도>는 ‘유대종교 바리새인들의 기도’다.

15.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, 빠지지 말고 모두 할 때 하자.

16. 기도할 때 중심을 세우지 않고 기도하면, 생명력이 없다.

17. 기도하면 된다. 그러므로 절대 믿고 기도하여라.

18. 기도 후에는 더 증거하고, 더 담대히 외쳐야 된다.


